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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 명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19.(수)

배포 일시 2022. 10. 19.(수)
배포 시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변상문 (044-201-1810)

식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류도현 (044-201-1829)

쌀값통계 개편으로 통계 정확성 향상,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에는 영향 없음

 <보도내용>

  농민신문 10월 19일(수) 기사 제목을 「쌀값통계 개편...농가수취값 하락 

우려」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산지 쌀값 산정 방식이 변경돼 이달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개편된 통계로 정확성은 향상됐지만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종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엔 기존의 기준을 적용한 산지

쌀값은 사용하고 2023년산부터 새 기준을 사용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산정 시 기존 방식(단순

평균)을 적용할 예정이므로 올해 농가수취값에는 통계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쌀값 통계가 현장의 쌀값 수준 및 변동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통계 전문가 지적, 언론보도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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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은 산지쌀값 산정방식을 기존 ‘단순

평균’ 방식*에서 ‘비추정평균’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였고, 올해 10~12월은 

기존 방식과 개편 방식을 모두 공표할 예정입니다.

   * (단순평균 방식) 조사 대상 업체별 산지쌀값을 조사하여 거래 물량을 가중치로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평균

  새롭게 도입되는 ‘비추정평균’ 방식은 업체별 거래 물량을 가중치로 적용한 

가중평균 방식으로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물량에 따른 가격 수준을 

보다 잘 반영하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확한 쌀값 통계를 바탕으로 적시에 수급안정정책을 

수립하여 쌀값 안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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